그리스도는 여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성자 마하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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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싱과 히말라야의 대성자 마하리쉬의 대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다고 노성자는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가련한 모습으로, 또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스도이심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성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몇 가지 예를 말해 주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여기서 언급하겠다. 
(참고로 마하리쉬는 육신은 동굴에 누워있지만 여러교회들을 중보기도하기 위해 영으로써는 세계 여러지역을 심방하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

1.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평범한 차림의 어떤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와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어.  처음에 그  목사님은 그 요구를 쾌히 승락하지 못했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인데다가 그 사람에 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인 거야. 그러나 몇 마디 대화를 해보자 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요구하는 바가 허락되어 주일 아침의 설교를 하게 되었지. 그 설교는 회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 사람은 마치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설교 하는 것 같았다.  그의 훈계들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 회중들은 이 낯선 이방인을 만나보려고 앞다투어 나왔지.
그러나 그 설교자가 교회 문 앞에 이른 순간 눈 앞에서 사라지고만 것이다.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그분은 분명히 천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노성자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 설교자는 곧 인간의 모습을 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이다.

"2. 영국의 큰 도시가운데 하나에 있는 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예배가 막 시작하려는데 어떤 초라한 사람이 들어와서 부자들이 세를 내고 지정해둔 맨 앞줄 좌석에 앉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이를 보고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겨 앉게 했지.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이 사람은 참으로 겸손하여 교회 맨 뒷쪽 마지막 줄 의자로 옮겨 앉았다.
"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 불쌍한 사람은 그저 홀로 서 있었지,..  아무도 그 사람을 관심있게 바라보진 않았으니까.
이 때 어린 소녀가 그 사람을 잠시 찬찬히 쳐다보더니 엄마에게 말했어.
엄마 , 이리 오셔서 이 아저씨에게 말좀 해 보셔요.  무엇이 필요한지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그래서 엄마와 소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고 친절한 말씨로 그 사람에게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얘기했어. 
잠시 후 그들이 집에 와서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자기에게 친절히 대해준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이었다." 이 일이 진행된 사이에 이 사람은 눈 앞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남아있는 자들은 놀라움에 가득 찬 시선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
대 성자는 이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확신있게 말했다.

<천국와 영의 세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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